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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도시 기억의 정원설계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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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is paper documents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he designer garden “Daejeon departing 00:50,” 
created by the author for the Daejeon Garden Expo, and examines how designer gardens can engage with urban memory. 
The official theme of the expo was “A Garden City Blooming with Art.” In response, the author interpreted the urban 
memory of Daejeon through the imagery of the 1950s-1960s station platform, slow local trains, platform noodle stalls, 
and the line “the 00:50 train departing from Daejeon”from the popular song “Daejeon Blues.” On this basis, the author 
set the design theme “ Daejeon departing 00:50”and personally designed and built the garden on a 12m×8m plot within 
the designer garden zone. The study draws on the project description, design drawings, planting and facility plans, 
and retrospective notes on design and construction decisions.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design theme, design 
motif, and design language, the study structures the overall design process. The design theme, “Daejeon station landscape 
- Daejeon departing 00:50,”is developed into motifs such as noodle strands, chopsticks, linear elements symbolizing 
railway tracks, black and red lava stones, platform imagery, and planting. The chopsticks are expressed as a ㄱ-shaped 
(L shaped) frame composed of two overlapped 150mm × 150mm square steel pipes, rigidly fixed to a concrete footing 
and functioning as a sculptural structure supporting the noodle strand modules. The noodle strands are made of Ø35mm 
aluminum pipes arranged according to a simple rule (C-C 80mm, first center at 175mm) and suspended so that wind 
and human movement cause them to sway and collide, producing a light metallic sound. Planting is organized as a 
three layer scheme of low perennials at the front and shrubs and small trees at the back, planned as a multi season 
composition that focuses on autumn flowering while also considering spring, summer, and winter structure. This study 
records the process through which a garden designer interprets a competition theme, establishes an independent design 
concept, and translates urban memory into the language of garden space, form, material, planting, and sound. It further 
proposes that documenting small exhibition gardens such as designer gardens in this manner can serve as an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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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원박람회에서 조성되는 작가정원(designer garden)은 단

순한 관람용전시정원이아니라, 정원디자이너가스스로설정

한 주제와 해석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실험의 장이다. 특히

최근의 국내 정원박람회에서는 지역의 역사, 교통, 일상, 대중

문화등도시의기억을정원언어로풀어내는작가정원이점차

늘어나고있으며, 이를 통해 정원이도시의장소성과집단기억

을 드러내는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대전정원박람회 작가정원 ｢대전발 영시 오십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원디자이너인 필자가 직접 기획․설계․시공한

작품이다. 대전정원박람회의공식주제는 “예술로피어나는정

원도시”였으며, 이에 대해필자는 1950∼1960년대 대전역플랫

폼과완행열차, 플랫폼국수가게, 그리고대중가요 ｢대전블루

스｣ 가사에등장하는 “대전발 0시 50분” 이미지를도시기억의

핵심으로 해석하였다. 이 기억을 바탕으로 “대전발 영시 오십

분”이라는 설계주제를 설정하고, 대전역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와새벽 0시 50분이라는임계시간을중심으로한정원설계를

method for accumulating design practice, and identifies decision making structures, strategies for expressing temporality, 
sense of place, and multi sensory experience (in particular auditory experience), as well as the potential of garden 
design that engages with urban memory.

Key Words: Competition Theme, Design Theme, Garden Designer, Urban Memory, Garden Design, Garden Expo, 
Temporality and Sense of Place

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전정원박람회 작가정원 ｢대전발 영시 오십분｣의 설계와 시공 과정을 정원디자이너의 자기 설계 관점에

서 기록하고, 도시 기억을 다루는 작가정원 설계의 특성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정원박람회의 공식 주제는
“예술로 피어나는 정원도시”였으며, 이에 대해 필자는 1950∼1960년대 대전역 플랫폼, 완행열차, 플랫폼 국수 가게, 
그리고 대중가요 ｢대전 블루스｣ 가사에 등장하는 “대전발 0시 50분” 이미지를 도시 기억의 핵심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대전발 영시 오십분｣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작가정원 존 내 약 12m × 8m 규모의 필지에 직접
설계․시공하였다. 연구는 작품 설명서, 설계 도면, 조형․식재․시설 계획, 그리고 설계․시공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회고적으로 정리한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설계주제-설계모티브-설계언어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설계 과정을
구조화하였다. 설계주제인 “대전역 풍경-대전발 0시 50분”은 국수가락, 젓가락, 레일을 상징하는 선형 요소, 흑․적
화산석, 플랫폼, 식재라는 설계모티브로 구체화하였다. 이 중 젓가락은 두 겹의 150mm × 150mm 사각 파이프로 만든
한글 ㄱ자 형태 프레임 구조로 형상화되었으며, 국수가락 모듈을 지지하는 조형적 장치이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국수가락은 Ø35mm 알루미늄 파이프를 일정 간격(C-C 80mm, 첫 센터 175mm)으로 배열하여 다양한 길이와
본수로 구성하였고, 바람과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부딪치며가벼운금속성 소리를 내도록 매다는방식으로계획하였
다. 이러한 모티브는 플랫폼 존-레일 존-국수 가락 존이라는 공간구성, 다섯 가지 크기의 정사각 모듈, 알루미늄 파이프
배열 규칙, 한글 ㄱ자 프레임 구조, 화산석을 중심으로 한 재료 연출, 가을 개화군을 축으로 하되, 봄․여름․겨울까지
고려한 다계절 식재를 갖춘 전면 저상 초화-후면 관목-교목 식재라는 설계언어로 구현되었다. 또한 선형 리듬과 색채․질
감․계절성, 그리고 바람에 반응하는소리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0시 50분, 떠남과 머묾 사이의 10분”이라는 시간성
과 정서를 정원 공간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원디자이너가 공모 주제를 해석하고, 독립적인 설계주제를
설정하여 도시 기억을 정원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작가정원과 같은 소규모 전시 정원을 학술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연구 형식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작가정원 설계의 의사결정 구조, 시간성․장소성․오감(특히 청각) 
표현 전략, 그리고 도시 기억을 다루는 정원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공모주제, 설계주제, 정원디자이너, 도시 기억, 정원 설계, 정원박람회, 시간성과 장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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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다. 이때면발을형상화한알루미늄파이프가바람에흔

들리며 내는 소리, 가을 개화군을 축으로 하되, 봄․여름․겨울

까지고려한다계절식재등은도시기억을시각․청각․계절의

층위에서 동시에 경험하게 하려는 설계 장치로 계획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원디자이너인 필자가 대전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존(그림 1) 내 약 12m × 8m(100m2) 규모의 필지에

｢대전발영시오십분｣(그림 2)을직접설계․시공한과정을기

록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작가정원설계의특성을정리하는

데 있다. 특히 도시 기억을 설계주제로 삼았을 때, 정원디자이

너가공모주제를어떻게해석하고, 어떤설계모티브와설계언

어를 통해 공간으로 번역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는다. 이를 통해 작가정원을 하나의 설계 연구 대상으로 삼

아, 정원디자이너의 실천을 학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서술

형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범위

본연구의직접적인대상은대전정원박람회작가정원 ｢대전

발 영시 오십분｣이다. 대상지는 작가정원 존에 있는 가로 약

12m, 새로 약 8m, 총 100m2 규모의 직사형 필지로, 박람회 순

환 동선을 따라 관람객이 짧은 시간 동안 통과하고 머무르는

전시형 정원이다.

정원은 크게 세구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플랫폼 존은 회색

계열포장과 벤치, 안내 요소 등을통해 열차를 기다리는 공간

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둘째, 레일 존은 레일을 상징하는 선형

요소와 흑․적 화산석을 활용하여 선로의 긴장감과 밤열차의

이미지를표현한다. 셋째, 국수 가락존은국수가락을모티브로

한 모듈 조형과 젓가락을 형상화한 한글 ㄱ자 형태 프레임 구

조를중심으로, 플랫폼 국수 가게의기억과대중가요 속 “대전

발 0시 50분” 이미지를 응축하는 장면을 구성한다. 이 세 구역

은동선과시야흐름에따라하나의이야기로연결되도록계획

되었다. 식재는 박람회가개최되는가을의개화군을축으로하

되, 붓꽃․개양귀비 등 봄․초여름 개화 수종, 에키네시아․사

계패랭이등여름수종, 사초․그라스류와말채나무수피를통

한 겨울 구조를 함께 고려한 다계절 식재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①공간적범위- 대전정원박람회작가정원존내부의 ｢대전

발영시오십분｣ 필지 100m2를대상으로하며, 플랫폼존, 레일

존, 국수 가락존의공간구성, 동선, 조형, 식재, 시설․포장, 구

조․디테일을 모두 포함한다. 박람회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다

른 작가정원과의 비교는 간략한 맥락 설명에 한정한다.

②내용적범위- 설계주제설정, 설계모티브 도출, 설계언어

로의 전개와 같은 개념적․형태적 과정과 더불어, 국수 가락

모듈(정사각형모듈크기, Ø35mm알루미늄파이프배열, 한글

ㄱ자프레임구조), 레일을 상징하는선형 요소와 화산석의조

합, 플랫폼과식재계획등구체적설계내용을다룬다. 이용자

만족도조사나행태분석자료는확보하지않았으므로, 방문자

반응에 대한 평가는 본 논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시간적범위- 대전정원박람회 출품을 위한설계시작 시

점부터 현장 시공과 완공에이르기까지를 연구 대상으로한다.

박람회종료이후정원의철거, 이식, 변형과장기유지관리과

정은본 연구에서 다루지않으며, 향후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

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정원디자이너인 필자가 설계하고 시공한 작가정

원을 분석 대상에 두는 자기 설계(self‑design research) 연구

형식을 따른다. 본 논문에서의 자기 설계 연구는 설계자가 자

신의 설계․시공 실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설계 산출물(도

면, 디테일, 현장 사진)과 과정 기록(메모, 의사결정 기록)을

체계적으로수집․정리하고, 이를분석틀을통해재구성함으로

써 설계 지식으로 전환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림 1. 대전정원박람회 내 작가정원 위치

그림 2. ｢대전발 영시 오십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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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통해 지식을 생성하는 practice‑based research 및

research through design의 계열에 위치하며(Candy, 2006;

Zimmerman et al., 2007), 실천과 성찰을 반복하며 현장 변화
를도모하는 action research와는연구목적과절차에서구분된

다(Lewin, 1946; Reason and Bradbury, 2001). 또한 설계자의

회고 기록을 핵심 자료로 삼는다는 점에서 반성적 실무

(reflective practice) 관점과도연결된다(Schön, 1983). 연구방

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자료 수집및 정리이다. 대전정원박람회출품 당시 작

성한 작품 설명서, 설계 도면, 시공 도면, 식재 및 시설․포장

계획을기본자료로정리한다. 여기에 설계․시공과정에서작

성한 스케치, 공정 기록, 현장 사진, 설계 변경 사항과 관련된

메모 등을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이들 자료는모두필자의 설

계․시공 과정에서 생성된 일차 자료이다.

둘째, 설계주제-설계모티브-설계언어 개념을 분석틀로 적용

한다. 설계주제는정원이다루는핵심이야기와문제의식, 설계

모티브는 그 주제를 환기하는 상징적 요소, 설계언어는 이를

공간․형태․재료․식재․색채․소리로구현하는구성원리로

정의한다. ｢대전발 영시 오십분｣의 설계 과정을 이 세 층위로

나누어, 공모 주제 해석에서부터 국수 가락 모듈, ㄱ자 프레임

구조, 식재계획, 알루미늄파이프가만들어내는소리까지어떤

단계와 논리로 전개되었는지를 정리한다.

셋째, 설계․시공과정에대한회고적분석이다. 정원디자이

너로서 필자가 경험한 공모 대응, 주제 설정, 대안 검토, 재료

선택, 구조․디테일결정, 시공중제약조건과조정과정등을

회고적으로 서술하고, 각 의사결정이 최종 정원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룰 분석한다.

넷째, 설계 평가 및 논의이다. 최종적으로 ｢대전발 영시 오

십분｣이 도시 기억을 정원 언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작가정

원으로서 시간성과 장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는지, 알루

미늄파이프의소리와다계절식재를포함한오감경험이공모

주제 “예술로 피어나는 정원도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중

심으로 설계를 평가․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정리하여 향후 작가정원 설계와 정원디자이너의 연구적 실천

에 대한 제언으로 연결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원, 장소성, 도시 기억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특정 시대와 지역을 살아

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억과 정체성을 응축해 보여주는 장

소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을과 도시의 변두리에 있던 전통정원

에서부터 현대의 공원․공공정원․작가정원에 이르기까지, 정

원은항상어떤이야기를담고있으며, 그이야기는물리적형태,

재료, 식재, 이용방식과결합하여장소성을형성한다. 여기서장

소성은 물리적 환경과 그 위에서 형성되는 경험․기억․의미가

결합하여만들어지는장소의고유한성격을가리킨다. 이러한장

소성 개념은 Relph(1976)의 장소/비장소 논의와 Tuan(1977)의

공간과 장소 개념 구분, 그리고 국내 연구들(서동진과 김주연,

2022; 홍성희, 2012)에서 다각도로 논의되어 왔다.

도시맥락에서의정원과공원은도시구조, 역사, 산업, 일상

과 결합된 장소기억을 드러내는 매체로 기능할 수 있으며, 서

울숲과 선유도공원처럼 장소기억의 재현을 주제로 조성된 공

원에관한연구도보고된바있다(임승빈등, 2014). 도시 기억

은 도시구조와 기반시설, 사건과역사, 일상과대중문화가얽

혀 형성되는 집단적 기억을 의미하며, 특정 장소․시간․이미

지와 결합해 상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역 플랫폼

과완행열차, 플랫폼국수가게, 그리고대중가요 ｢대전블루스｣

가사에등장하는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구절은대전을대표

하는 도시 기억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억

이 정원 설계의 주제로 채택될 때, 정원은 물리적인 녹지나 조

형을 넘어서 도시 기억을 시각화하고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또한도시 기억은시각적이미지뿐아니라, 소리, 냄새, 온도,

촉감등오감을통해호출되는경우가많다. 환경․경관연구에

서는 청각경험을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로 개념화해왔

으며(Schafer, 1994), ISO 12913-1:2014는사운드스케이프를 ‘맥

락속에서사람이지각․경험․이해하는음향환경’으로정의하

고, 계획․설계․관리의틀을제시한다(ISO, 2014). Prior(2017)

는경관연구에서소리의미학을정리하며, 시각중심의경관연

구를 보완하기 위한 다감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장소경험은공간적차원뿐아니라, 시간적차원을동반

한다. Lynch(1972)는인간의시간감각이물리적환경을인지하

고, 보전․변형하는 방식과 결합하여 ‘시간-장소(timeplace)’의

연속성으로 작동함을 논하였다. 본 연구가 ‘0시 50분’이라는 특

정시각을설계주제로삼아시간성을전면에두는이유는, 대전

역의 도시 기억이 ‘떠남과 머묾 사이의 짧은 정차 시간’이라는

정서적 시간감과 결합해 환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작가정원과 정원박람회의 맥락

정원박람회는 단기간에 다양한 정원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

는 행사로, 새로운 정원 양식과 재료,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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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가운데 작가정원은 공모를 통해 선

정된 정원디자이너가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제한된 면적과

예산, 기간 안에서 이를 정원으로 구현하는 형태의 전시 정원

을 의미한다. 해외 박람회의 쇼가든(show garden)이나 디자이

너가든(designer garden)이 한국의작가정원과유사한개념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작가정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모 주제의 존재이다. 첼시플라워쇼(Chelsea Flower

Show)를 제외한대부분의정원박람회는 “도시와정원”, “정원

과예술”, “기후위기와정원”과같이비교적폭넓은주제를제

시하고, 작가정원은 이 주제에 대한 각 디자이너의 해석이 공

간화된 결과물로 조성된다. 대전정원박람회의 “예술로 피어나

는 정원도시”라는 주제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둘째, 독립된 설계주제 설정이다. 작가정원은 공모 주제를

그대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그 안에서 특정한

장소․이야기․이미지를 골라 자신만의 설계주제를 만든다.

｢대전발 영시 오십분｣은 대전이라는 도시와 정원도시라는 공

모주제안에서 “대전역플랫폼”과 “0시 50분”이라는시간․장

소․이미지를 선택한 사례이다.

셋째, 제한된 조건 속의 구현이다. 작가정원은 대개 100m2

내외의소규모필지, 제한된공사비, 짧은시공기간, 박람회기

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안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정원디자이

너는짧은체류시간안에주제를전달할수있도록강한상징

성과 명료한 동선 구조, 관리 가능한 식재와 디테일을 선택하

게 된다.

넷째, 설계와시공의긴밀한연계이다. 작가정원은 설계자와

시공자, 심지어 유지관리자가 동일 인물 혹은 작은 팀인 경우

가많다. 이때설계의도와현장결정이밀접하게연결되며, 설

계․시공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설계 실험이자 연구가 될 수 있

다. 특히 최근에는 시각적 연출뿐 아니라, 소리, 향기, 촉감 등

오감 경험을 강조하는 작가정원이 늘어나고 있어, 정원이 예

술․공연․설치와 접점을 형성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이러한 이유로 작가정원은 설계자 개인의 경험과 도시․장

소에 대한 해석을 정원 언어로 옮기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

고, 그 과정을 정리하는 일은 정원디자이너의 실천을 연구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3. 설계주제․설계모티브․설계언어의 개념

이논문에서 ｢대전발영시오십분｣을분석하기위해사용하

는 기본 틀은 설계주제, 설계모티브, 설계언어라는 세 가지 개

념이다.

① 설계주제(design theme) - 설계주제는 정원이 다루고자

하는핵심이야기와문제의식을포괄하는개념이다. 정원 전체

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 혹은 단어나 짧은 구절로 표현되며,

정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지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대전발 영시 오십분｣의 설계주제는 “대전역 풍

경-대전발 0시 50분”이다. 이 주제에는 대전이라는 도시, 대전

역플랫폼이라는구체적장소, 0시 50분이라는시간, 떠남과머

묾 사이의 감정, 대중가요 ｢대전 블루스｣의 노랫말에 담긴 도

시 이미지가 함께 응축되어 있다. 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

정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된다.

②설계모티브(design motif) - 설계모티브는설계주제를시

각적․공간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상징적 요소나 형상을 의미

한다. 주제가하나의문장이라면, 모티브는그문장을구성하는

이미지와 단어들에 해당한다.

｢대전발영시오십분｣의경우, 설계모티브는국수가락, 젓가

락, 레일을 상징하는 선형 요소, 흑․적 화산석, 플랫폼, 식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수가락은 플랫폼 국수 가게와 대중

가요 속 이미지를 동시에 불러오는 모티브이며, 두 겹의

150mm × 150mm사각파이프로만든한글 ‘ㄱ’자형태프레임

으로형상화된젓가락은국수가락모듈을지지하는동시에 “젓

가락으로 집은 면발이 흘러내리는 순간”을 표현한다. 레일을

상징하는 선형 요소와 화산석은 밤열차와 선로 주변의 질감을

떠올리게 하며, 플랫폼과 식재는 기다림과 계절감을 전달하는

모티브로작용한다. 모티브는 반드시하나의기능만가지는것

은 아니며, 여러 의미가 겹쳐진 중층적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③ 설계언어(design language) - 설계언어는 설계모티브를

실제 공간과 형태, 재료, 식재, 색채, 소리, 디테일로 구현하는

규칙과 어휘의 집합이다. 평면과 단면, 조형물의 크기와 비례,

재료의 선택과 조합, 식재 구성, 색채․소리 계획, 구조․디테

일 등이 모두 설계언어를 이룬다.

｢대전발 영시 오십분｣에서 설계언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

로구체화한다. 플랫폼 존-레일존-국수가락존으로이어지는

공간 구획과 동선, 다섯 가지 크기의 정사각 모듈 구성,

Ø35mm 알루미늄 파이프의 배열 규칙(C-C 80mm, 첫 센터

175mm)과 길이․본수 조합, 두 겹의 150mm × 150mm 사각

파이프로 구성한 한글 ‘ㄱ’자젓가락프레임구조, 흑․적 화산

석을중심으로한포장과재료연출, 전면저상초화-후면관목

-교목으로 이어지는 다계절 식재 레이어, 그리고 바람에 따라

알루미늄 파이프가 흔들리며 서로 부딪칠 때 생성되는 소리까

지가 설계언어를 이룬다.

요약하면, 설계주제가 정원의 “문장”을 결정하고, 설계모티

브가그문장을구성하는 “단어”라면, 설계언어는 그단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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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화하는 “문법과 어휘”에 해당한다.

4.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 정리

이와 같은 분석틀은 필자가 정원 설계를 설명하기 위해 정

리한개념적구조이며, 기존 이론을그대로따르기보다는정원

실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틀은 필자의

선행 연구인 여강 한글정원 설계(홍승훈, 2025a)와 전등사 아

미타삼존내영원 설계(홍승훈, 2025b)에서도 작가정원과 전시

정원 설계 과정을 설명하는도구로 사용된 바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동일한 틀을 ｢대전발 영시 오십분｣에 적용하여, 도시 기

억을 다루는 작가정원의 설계 과정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대전발 영시 오십분｣의 설계 과정을 위에서 정

의한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정리한다. 분석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주제의 도출을 살펴본다. 대전정원박람회의 공모

주제 “예술로 피어나는 정원도시”에 대해 정원디자이너인 필

자가어떻게반응했는지, 왜대전역플랫폼과 0시 50분, 대중가

요 ｢대전 블루스｣의 가사를 도시 기억의 핵심으로 선택했는지

를 정리한다.

둘째, 설계모티브의선정과구조화과정을분석한다. 국수가

락, 젓가락, 레일을 상징하는 선형 요소, 화산석, 플랫폼, 식재

가 어떤 논리로 선택되었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정원적 이야기 구조를 형성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설계언어의 구체화를 다룬다. 플랫폼․레일․국수 가

락 존의 평면과 단면, 국수 가락 모듈의 크기와 배치, Ø35mm

알루미늄파이프배열, 한글 ‘ㄱ’자프레임구조, 화산석과포장

의디테일, 다계절식재구성, 알루미늄파이프의소리등실제

설계 도면과 시공 결과를 통해 설계언어를 정리한다.

넷째, 설계주제-설계모티브-설계언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설계를평가한다. 이세층위가도시기억과시간성, 장소성, 오

감(특히 청각)을 표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작

가정원이라는 형식 안에서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드러냈는지

를 논의한다.

Ⅲ. 대상지 및 콘셉트 도출

1. 대상지 개요

대상지는 대전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존에 있는 가로 약 12m,

새로약 8m, 총 100m2 규모의직사형필지이다. 인접한다른작

가정원과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박람회 순환

동선을 따라 각 정원을 차례로 통과하는 동선 구조를 가진다.

필지는전반적으로평탄한지형으로조성되어있었으며, 박람

회개최전기초정지가이루어진상태에서작가정원시공이진

행되었다. 대상지주변에는다른작가정원, 임시시설물, 관람동

선등이혼재하지만, ｢대전발영시오십분｣ 정원자체는직사형

경계 안에서 독립된 공간 경험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작가정원 필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규모의 제약이다. 100m2라는 면적 안에 설계주제, 공

간구성, 조형 요소, 식재를 모두담아야하므로, 불필요한장식

요소보다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모티브 위주로 계획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방성과 방향성이다. 정원 외곽은 박람회 동선과 인

접한 개방형 구조이지만, 정원 내부에서는 플랫폼 존, 레일 존,

국수 가락 존이 시선과 동선의방향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정

원디자이너는관람객이어디서들어와어디로나가며, 어느지

점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지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전시형 정원이라는 특성이다. 정원은 박람회 기간 동

안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이후에는 철거 또는 변형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구조․식재․재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드러내면서

도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상지 조

건은 ｢대전발 영시 오십분｣의 콘셉트와 공간 구조에 직접적인

전제이자 제약이 되었으며, 다음 절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이

용 특성과 함께 설계 방향을 형성하였다.

2. 프로그램과 이용 특성

작가정원 존은 박람회 방문객이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전시

공간이자, 일부 정원에서는잠시머물러사진을찍거나휴식을

취하는장소로기능한다. ｢대전발영시오십분｣은다음과같은

프로그램․이용 특성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첫째, 짧은체류시간이다. 대부분의관람객은정원하나당수

분내외만머무르기때문에, 정원진입직후바로설계주제가인

지될 수 있도록 강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역플랫폼을연상시키는회색포장과벤치, 국수가락모듈

과 젓가락 프레임이 정원 전면부와 중심부에 배치되었다.

둘째, 일방향에 가까운 동선이다. 박람회 동선은 작가정원

존을따라 한쪽방향으로 흐르는 구조이며, ｢대전발영시 오십

분｣ 내부에서도무질서한회귀동선보다는플랫폼존-레일존-

국수가락존으로이어지는비교적명확한순서를갖도록유도

하였다. 이는 관람객이정원의서사구조를자연스럽게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의도이다.

셋째, 포토 스폿과 감각적 경험의 필요성이다. 박람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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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고려하면관람객은인상적인정원앞에서사진을남기거

나, 짧은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발 영시 오십분｣

에서는국수가락존의모듈과젓가락프레임, 플랫폼존의벤치

와식재가주요포토스폿을형성한다. 동시에, 바람이불때알

루미늄국수 가락이 서로 부딪치며 내는 소리, 계절에 따라 달

라지는식재의표정등을통해짧은시간안에시각․청각․계

절성을 함께 경험하도록 의도하였다.

넷째, 안전과 유지관리 조건이다.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정

원을 이용하므로, 단차와 날카로운 모서리, 미끄럼, 식물과의

접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최소화해야했다. 국

수 가락조형, 한글 ‘ㄱ’자프레임구조, 화산석연출등은모두

안전과 유지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세부 구조

와 디테일은 제4장에서 다시 다룬다.

3. 스토리 근거

이 세 가지 요소를 묶어 “대전역 플랫폼-플랫폼 국수-대전

발 0시 50분”이라는 서사 축을 설정하고, 이를 정원 설계의 스

토리 근거로 삼았다.

｢대전발 영시 오십분｣의 스토리 근거는 대전이라는 도시와

대전역, 그리고대중가요 ｢대전블루스｣에담긴이미지에기반

한다. 필자가 설정한 스토리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역플랫폼과완행열차의기억이다. 1950∼1960년대

대전역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결절점으로, 완행열차를

타고이동하는 사람들에게중요한 환승․정차지점이었다고 알

려져 있다. 이 시기의 플랫폼은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승객

과배웅하는이들의감정이교차하는장소였으며, 정차시간동

안 짧게 머무르다가 다시 떠나는 중간 지점으로 기억된다.

둘째, 플랫폼에서의간이음식(국수) 판매풍경이다. 완행열

차가정차하는짧은시간동안승객이플랫폼에서간편식을구

매․섭취하는 행위는 철도 이동의 일상적 장면으로 회고되며,

대중가요와 구술적기억속에서반복적으로재현된다. 본 정원

은 이러한 일상적 이동 경험을 ‘국수가락’과 ‘젓가락’ 모티브로

상징화하였다. 이 절의 플랫폼 국수 가게에 관한 서술은 설계

자의 회고 기록과 대중문화 텍스트에 근거한 해석이며, 개별

사실의 실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Halbwachs, 1992).

셋째, 대중가요 ｢대전 블루스｣의 노랫말이다. “떠나가는 새

벽열차대전발 0시 50분”이라는가사는새벽시간, 대전역, 떠

남의 감정을 한꺼번에 응축해 보여준다.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전발 0시 50분”은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니라,

정서와 장소가 섞인 상징어처럼 작동한다. 정원 설계에서 이

가사는 “0시 50분”이라는 시간을 시각적․공간적․청각적 경

험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4. 설계주제 설정 과정

설계주제는앞절에서정리한스토리근거를바탕으로, 대전

정원박람회의 공식 주제 “예술로 피어나는 정원도시”에 대한

정원디자이너의 응답으로 도출되었다. 설계주제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모 주제의해석이다. “예술로 피어나는정원도시”는

정원과 예술, 도시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주제로, 필자는 이를

“도시의 예술적 장면을 정원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회화나 조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

래와 풍경, 일상의 이미지, 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받

아들였다.

둘째, 도시의 어떤 장면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대전은 행정도시, 교통 결절점, 과학도시 등 다양한 도시 이미

지로설명될수있으나, 설계자는그중에서도대전역플랫폼과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구절이 대중가요를 통해 반복적으로

호출되며, 상징성과 정서적 밀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설계주제는 도시 전반의 표상보다 특정 장소․시간․행위가

응축된 장면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공모 주제에 대한

설계자의 해석과 선택에 기반한 판단이다.

셋째, 설계주제의 언어화이다. 위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설계주제를 “대전역 풍경-대전발 0시 50분”으로 정리하였다.

이 표현 속에는

Ÿ 장소: 대전역 플랫폼

Ÿ 시간: 새벽 0시 50분이라는 특정 시각

Ÿ 행위: 떠남과 기다림, 머묾과 통과

Ÿ 매체: 열차, 국수, 노래, 소리

가 겹쳐 있다. 정원 설계 과정에서모든 요소는 이 설계주제와

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채택․조정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설계주제는 제4장에서 다루는 설계모티브와

설계언어를조직하는중심축이되며, 제5장에서는도시기억과

시간성, 오감 표현 전략의 평가 기준이 된다.

5. 설계모티브 구조화

설계주제를 바탕으로, 필자는 정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상징적요소를설계모티브로구조화하였다. ｢대전발영시오십

분｣의 주요 설계모티브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①국수가락모티브- 플랫폼국수가게의국수가락은 “짧은

시간, 뜨거운한그릇, 다시떠남”이라는경험을떠올리게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11 no. 5

37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11권 제5호(2025년 12월)� �

정원에서는 Ø35mm 알루미늄 파이프를 다양한 길이와 본수로

조합하고, 일정한간격(C-C 80mm, 첫 센터 175mm)을유지하

여 국수가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선형으로 표현한다. 구체적인

길이․본수․배열 방식은 제4장에서 다루며, 여기서는 국수가

락이시간성과움직임, 그리고바람에반응하는소리까지포함

하는 모티브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정리한다.

② 젓가락 모티브- 젓가락은 국수를 집는 도구이자, 국수가

락이흘러내리는방향을제시하는장치이다. 설계에서는 두겹

의 150mm × 150mm 사각 파이프를 세워 한글 ‘ㄱ’자 형태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젓가락이 국수 그릇 위로 걸쳐진 모습

으로해석하였다. 이 프레임은국수가락파이프를매다는구조

물이면서, 국수가락 모듈의 시작점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조형

적 모티브이다. 구조적 고정 방식과 기초콘크리트에의 체결은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③ 레일을 상징하는 선형 요소 모티브- 실제로 사용되었던

중고 철로를 사용하였지만, 레일 자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보다는 선로의 방향성과 긴장감을 선형 요소로 추상화하였다.

바닥 위에 길게 뻗은 선형 포장 혹은 금속 라인, 그 주변에 배

치된 흑․적 화산석은 선로와 자갈을 상기시키는 장치로 기능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정원을 통과할 때, 국수가락의 선형

리듬과 레일을 상징하는 선이 중첩되어 “이동”과 “흐름”의 분

위기를 형성하도록 의도하였다.

④ 화산석 모티브- 흑․적화산석은 선로주변자갈과밤열

차의어둡고뜨거운공기를동시에떠올리게하는재료로선택

되었다. 화산석은 레일을상징하는선형요소주변에집중적으

로 배치되어, 바닥의 질감과 색채 대비를 통해 장면의 깊이를

더한다. 또한 흑․적 화산석의 대비는 국수 가락 모듈의 오방

색과 회색 플랫폼 포장과 함께 전체 색채 구조를 형성한다.

⑤플랫폼모티브- 플랫폼은회색계열포장과벤치, 간단한

안내 요소로 표현된다. 이는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간,

떠나는 이와 남는 이가 만나는 장소를 상징한다. 정원에서는

관람객이잠시앉거나서있을수있는공간이자, 레일존과국

수 가락 존을 바라보는 관찰 지점으로 기능한다. 플랫폼 모티

브는 “머무름과 기다림”이라는 정서를 시각화하는 장치로 이

해할 수 있다.

⑥ 식재모티브- 식재는전체 장면의 배경과 계절감을형성

하는요소이다. 전면에는낮은초화류를배치하여조형요소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후면에는 관목과 교목을 배치해 레일과

국수 가락, 젓가락 모듈이 두드러져 보이도록 하였다. 구절초,

감국, 쑥부쟁이, 해국, 에키네시아, 러시안세이지, 숙근해바라

기, 숙근코스모스 등가을개화군을중심으로 하되, 붓꽃, 개양

귀비, 사계패랭이, 비비추․옥잠화, 사초․그라스류, 흰말채나

무의수피등봄․여름․겨울의표정을만드는수종을함께사

용함으로써, 가을을 축으로 하되 봄․여름․겨울까지 고려한

다계절 식재를 계획하였다. 이 구체적인 식재 구성은 제4장에

서 상세히 다루며, 이 절에서는 “계절 변화와 배경 형성”이라

는 상징적 역할에 초점을 둔다.

요약하면, 이 작가정원은 대전정원박람회라는 행사와 “예술

로 피어나는 정원도시”라는 공모 주제의 틀 안에서, 정원디자

이너인 필자가 대전역 플랫폼과 플랫폼 국수, “대전발 0시 50

분”이라는 도시 기억을 설계주제로 선택하고, 국수가락, 젓가

락, 레일을상징하는선형요소, 화산석, 플랫폼, 다계절식재를

설계모티브로 구조화한 정원이다.

Ⅳ. 기본설계

1. 기본구상 개요

｢대전발영시오십분｣의기본구상은 3장에서정리한설계주

제와 설계모티브를, 100m2라는 제한된 필지 안에서 공간과 조

형, 식재, 재료로전개하는과정이다. 콘셉트문장은 “0시 50분,

떠남과 머묾 사이의 10분을 걷다”로 정리하였으며, 키 비주얼

은오방색젓가락과국수가락조형, 레일과흑․적화산석, 회

색 플랫폼포장, 벤치, 그늘, 그리고배롱나무․복자기나무․미

산딸․청단풍 등 식재로 구성된다(그림 3).

기본구상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간적 축이다. 정원은 플랫폼 존, 레일 존, 국수 가락

존의세 구역으로 나뉘며, 관람객 동선은이 세 구역을순차적

으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었다.

둘째, 조형적 축이다. 국수 가락 모듈(다섯 가지 크기의 정

사각 프레임과 Ø35mm 알루미늄 파이프), 두 겹의 150mm ×

150mm사각파이프로구성된한글 ‘ㄱ’자젓가락프레임, 레일

을 상징하는 선형 요소와 화산석, 플랫폼 포장과 벤치가 주요

조형 요소를 이룬다. 알루미늄 파이프는 바람에 흔들려 서로

부딪치면서가벼운금속성소리를내도록매달려있어, 조형과

소리가 함께 작동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셋째, 식재․재료의 축이다. 전면에는 저상 초화류를, 후면

에는 관목을 배치하고, 배롱나무․복자기나무․미산딸․청

단풍 등의 교목을 통해 계절 층위를 형성한다. 바닥은 시멘

트블록 포장과 흑․적 화산석을 대비시켜 플랫폼-레일-국수

가락 존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식재는 가을 개화군을 축으로

하되, 봄․여름․겨울까지고려한다계절식재를목표로계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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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구성과 동선 계획

정원전체의공간구성은플랫폼존-레일존-국수가락존으

로 이어지는 세 장면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첫째, 플랫폼존은정원입구측에위치하며, 회색계열포장

과 벤치가 배치된 대기 공간이다. 관람객은 박람회 주 동선에

서 이 구역으로 진입하며, 이 지점에서 대전역 플랫폼의 분위

기와 설계주제를 암시하는 첫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플랫폼

존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간을 상징하면서, 관람객이

잠시 머물거나 앉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도 기능한다.

둘째, 레일 존은플랫폼존과국수가락존사이에위치하며,

레일을 상징하는선형요소와흑․적화산석으로구성된다. 선

형 포장 혹은 금속 라인이레일의 방향성을 암시하고, 그 주변

에밀도있게배치된화산석은선로주변자갈과밤열차의공

기를상기시키는장치로작동한다. 관람객은이구역을통과하

면서플랫폼에서국수가락존으로이동하는중간장면을경험

한다.

셋째, 국수 가락 존은 정원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구역으

로, 다섯개의정사각모듈과국수가락조형, 젓가락을형상화

한 ㄱ자 프레임, 주변 식재가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이 구역은

플랫폼국수가게의장면과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노랫말을

응축하는공간으로, 관람객이가장오래머물며사진을찍거나

조형을 감상하는 장소로 의도되었다.

동선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진입: 박람회주동선에서플랫폼존으로진입하여, 플랫

폼 벤치와 식재, 레일 존의 일부를 조망한다.

② 전개: 레일 존을 지나면서 레일 선형과 화산석, 그 너머

의 국수 가락 조형을 측면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본다.

③클라이맥스: 국수가락 존의전면혹은 내부에서정사각

모듈과알루미늄파이프, ㄱ자프레임, 식재가한화면안에겹

친 장면을 경험한다.

④퇴장: 다시플랫폼존으로돌아와벤치주변에서잠시머

문 뒤, 박람회 주 동선으로 복귀한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 및 동선 계획은 설계자의 도면과 현장

경험을바탕으로 한정리이며, 관람자 행태에 대한평가는 5장

논의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설계 의도 수준에 머

무른다.

3. 국수 가락 모듈과 젓가락 프레임 구조(그림 4)

①정사각모듈(국수가락모듈) 구성(표 1) -국수가락존의

핵심조형은다섯가지크기의정사각모듈과그안에매달린국

수 가락 파이프로 구성된다. 모듈의 크기와 색은 다음과 같다.

Ÿ 1번 모듈: 2,500mm × 2,500mm, 적색

Ÿ 2번 모듈: 2,250mm × 2,250mm, 황색

Ÿ 3번 모듈: 2,000mm × 2,000mm, 청색

Ÿ 4번 모듈: 1,750mm × 1,750mm, 백색

Ÿ 5번 모듈: 1,500mm × 1,500mm, 흑색

다섯모듈은오방색을이루며, 면발이떨어지는방향과관람

자의 시선을 동시에 고려해 배치되었다. 정확한 배치 방향과

그림 3. ｢대전발 영시 오십분｣ 기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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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은 설계 도면에 기준하되, 이 논문에서는 정사각 모듈의

위계와 색채 구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

② 알루미늄 파이프(국수 가락) 배열- 각 모듈 안에는 외경

35mm 알루미늄 원형 파이프가 여러 길이로 매달려 국수 가락

을 형상화한다. 알루미늄 파이프는 백색에 가까운 색으로 아노

다이징처리하여면발의색을표현하였으며, 파이프간센터간

격은 80mm로일정하게유지된다. 첫 번째파이프의중심은모

두 정사각 프레임 한 변의 내측 면에서 175mm 떨어진 지점에

서 시작하도록 설계하였다. 모듈별 파이프 길이와 본수는 다음

과 같다.

총파이프본수는 95본, 총길이는약 107.9m이다. 각 모듈에

서는 긴 파이프와 짧은 파이프가 랜덤하게 섞여 배치되며, 실

제 국수가락을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

시키도록 구성하였다.

③ 젓가락(한글ㄱ자) 프레임 구조- 젓가락 모티브는두겹

의 150mm × 150mm사각파이프를이용한한글 ‘ㄱ’자형태의

프레임으로표현된다. 설계자는 정사각모듈의한변을기준으

로 왼쪽 혹은 오른쪽과 위쪽, 두 면만을세워직각으로 용접함

으로써, 젓가락이국수그릇위로걸쳐진모습을추상화하였다.

각 ㄱ자 프레임은 하부의 기초콘크리트에 견고히 체결하여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수가락모듈과알루미늄파이프를

안전하게지지하는구조체로기능한다. ㄱ자프레임은국수가

락 모듈 상부를 감싸며, 파이프가 시작되는 위치와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규정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④알루미늄파이프고정방식- 알루미늄 파이프의고정 방

식은 다음과 같다.

Ÿ 각ㄱ자사각파이프프레임에아이너트를용접하여파이

프를 매다는 고정점을 형성한다.

Ÿ 알루미늄 파이프 상단에 구멍을 뚫어 스테인리스 와이어

를 통과시킨 뒤, 아이너트에 결속하여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방식은 파이프 간 간격 유지와 높이 조절, 해체․재설치

가능성을고려한것이며, 파이프를 구조체에직접용접해고정

하는것이아니라, 일부 움직일 수있도록 매다는방식으로 계

획되었다. 그 결과, 사람이 건드리거나 바람이 불 때 알루미늄

봉이서로부딪치며 가벼운금속성 소리를 내도록의도되었다.

이 소리는 정원의 청각적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본 조형의 충돌음은 우발적 부산물이 아니라 의도된

감각적 장치이다. 초기 구상 단계에서는 파이프 길이를 특정

음계(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선율’

을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음정별 절단 길이가

과도하게 세분화되고, 실외 환경에서 바람 세기․충돌 조건이

일정하지 않아 의도한 음계가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종안에서는 정확한 음정 재현보다는 바람

과 움직임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비결정적(무작위) 울림을 목

표로 현재의 길이 조합과 배열을 확정하였다.

4. 시설․포장 계획

①플랫폼존포장-플랫폼존은회색계열의블록포장을기

본으로 하며, 관람객이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를 두 개 설치했

다. 벤치는기성품이아닌통나무를이용하여수작업으로제작

한 벤치로 크기는 길이 2,100mm, 높이 450mm, 폭 400mm이

다. 회색 플랫폼과벤치는대전역플랫폼의분위기를연상시키

국수가락

모듈
2,000mm 1,800mm 1,500mm 1,200mm 1,000mm 800mm 500mm

2,500� ×� 2,500� mm 5본 5본 5본 5본 5본

2,250� ×� 2,250� mm 4본 5본 4본 5본 4본

2,000� ×� 2,000� mm 3본 4본 4본 4본 4본

1,750� ×� 1,750� mm 4본 4본 4본 4본

1,500� ×� 1,500� mm 5본 4본 4본

표 1. 모듈별 파이프 길이와 본수

그림 4. 국수 가락 모듈 및 젓가락(ㄱ자)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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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정원 안에서 머무름과 기다림의 장소를 형성한다.

플랫폼 존의포장은보행안전성과유지관리편의성을고려

해 미끄럼 저항이 확보된 시멘트블록을 사용하였으며, 경사도

와 배수는 박람회 기준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②레일존포장(그림 5) - 레일존은레일을상징하는선형

구조와 화산석 랜드아트로 구성된다. 레일 요소는 실제 중고

철로를사용하여선형패턴과재료대비를통해상징적으로표

현하였으며, 레일 주변에는흑․적화산석을밀도있게배치해

선로 주변 자갈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화산석은 색과 질감의 대비를 통해 레일 요소를 강조하고,

국수 가락 존과 플랫폼 존 사이의 전환 구간을 시각적으로 구

분하는역할을 한다. 또한토양표면을 덮어 잡초 발생을줄이

는 기능적 효과도 가진다.

③ 주 동선 포장- 주 동선은 정원 안을 대각선 혹은 완만한

곡선형으로관통하며, 미끄럼저항이충분한블록포장으로처

리하였다. 주 동선의폭은관람객이 서로 마주지나갈 수있는

최소 폭을 확보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국수 가락 조형물 인접

구간에서는 관람객이 조형물과 식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

록 여유 폭을 확보하였다.

5. 식재 계획(표 2)

식재계획은조형요소를돋보이게하면서도, 박람회가개최

되는 가을을 축으로 하되 봄․여름․겨울까지 고려한 다계절

식재를통해정원의시간성을드러내고, 한국적 정서가느껴지

는 야생화와 초화류로 분위기를 만들며, 플랫폼과 레일, 국수

가락 장면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배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박람회 동안 관리 가능한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

한 전제로 고려되었다.

① 수직 구조와 계층

전면: 국수가락모듈주변과플랫폼존전면에는키가낮은

지피․초화류를 식재하여 조형물을 가리지 않도록 하였다. 붓

꽃, 개양귀비, 사계패랭이, 맥문동, 백리향, 에버골드, 은사초등

은 계절마다 서로 다른 꽃과 잎, 질감을 제공하면서 국수 가락

조형과 대비를 이루도록 배치되었다.

중간층: 레일 존 주변과 플랫폼 존 일부에는 백철쭉, 남천,

삼색조팝, 붓들레아등관목을배치해시야를부분적으로가려

장면 전환 효과를 만들고, 관람자의 이동에 따른 시선의 변화

를유도한다. 관목층은국수가락조형과교목․소교목사이의

중간 레이어를 형성하여 공간 깊이를 더한다.

후면: 배롱나무, 복자기나무, 미산딸, 청단풍등교목을후면

부에 배치하여 정원의 배경을 형성하고, 봄․여름․가을에 서

로 다른 잎과 꽃을통해계절변화를 드러낸다. 겨울철에는 말

채나무류의 붉은 수피와 사초․그라스류의 황금빛 마른 잎이

남아, 정원이 완전히 비어 보이지 않도록 했다.

②색채와질감- 식재색채계획은오방색국수가락조형과

충돌하지않도록, 중간 채도의 자연색과부드러운색감을중심

으로 구성하였다. 구절초, 감국, 쑥부쟁이, 해국, 청화쑥부쟁이,그림 5. 레일 존 포장 및 화산석 연출

구분 품명 학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교목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H3.0XR10 주 1

복자기나무 Acer� triflorum� Kom. H3.0XR10 주 1

미산딸 Cronus� florida� L. H3.5XR12 주 1

청단풍 Acer� palmatum H2.0XR5 주 1

관목

백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H0.3 주 50

흰말채 Cornus� alba� L. H0.8 주 40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H1.0 주 25

삼색조팝 Spiraea� japonica� ‘Walbuma’ H0.6 주 15

붓들레아 Buddleja� davidii� Franch. H1.0 주 5

표 2. 식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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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명 학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지피초화

감국 Dendranthema� indicum� (L.)� Des� Moul. 10cm포트 본 20

갯국 Ajania� pacifica 10cm포트 본 10

관중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15cm포트 본 6

구절초(노)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Maxim.)� Kitam 10cm포트 본 20

구절초(분)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Maxim.)� Kitam 10cm포트 본 20

구절초(흰)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Maxim.)� Kitam 10cm포트 본 20

긴산꼬리풀 Veronica� kiusiana� var.� glabrifolia(Kitag.)� Kitag. 10cm포트 본 20

꽃무릇 Lycoris� radiata 10cm포트 본 10

꽃범의꼬리 Physostegia� virginiana 10cm포트 본 20

꽃향유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 Maek. 10cm포트 본 10

노루오줌 Astilbe� chinensis� (Maxim.)� Franch.� &� Sav. 10cm포트 본 20

두메부추 Allium� senescens� L. 10cm포트 본 10

러시안세이지 Perovskia� atriplicifolia� Benth. 10cm포트 본 10

마타리 Patrinia� scabiosifolia� Fisch.� ex� Trevir. 10cm포트 본 20

맥문동 Liriope� muscari� (Decne.)� L.H.Bailey 10cm포트 본 100

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Čelak. 9cm포트 본 20

버들마편초 Verbena� bonariensis� L. 10cm포트 본 20

벌개미취 Aster� koraiensis 10cm포트 본 20

보리사초 Carex� kobomugi� Ohwi 21cm포트 본 6

붓꽃 Iris� sanguinea� Donn� ex� Hornem. 10cm포트 본 40

비비추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10cm포트 본 16

사계패랭이 Dianthus� chinensis� var.� semperflorens 9cm포트 본 40

사초� 백록담 Carex� boottiana� ‘Baengnokdam’ 21cm포트 본 6

섬초롱 Campanula� takesimana� Nakai� 15cm포트 본 20

솔채꽃 Scabiosa� tschiliensis� Grüning 10cm포트 본 10

수호초 Pachysandra� terminalis� Siebold� &� Zucc. 10cm포트 본 20

숙근양귀비 Papaver� orientale 10cm포트 본 20

숙근코스모스 Coreopsis� verticillata� ‘Moonbeam’ 10cm포트 본 20

숙근해바라기 Helianthus� salicifolius� A.Dietr. 10cm포트 본 32

쑥부쟁이 Aster� indicus� L. 10cm포트 본 20

아스타(보) Aster� novi� belgii� L. 10cm포트 본 20

아스타(흰) Aster� novi� belgii� L. 10cm포트 본 20

에버골드 Carex� morrowii� ‘Evergold’ 10cm포트 본 16

에키네시아 Echinacea� purpurea� L. 10cm포트 본 16

옥잠화 Hosta� plantaginea� (Lam.)� Asch. 15cm포트 본 16

용담 Gentiana� scabra� Bunge 10cm포트 본 16

은사초 Festuca� glauca 10cm포트 본 20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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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국, 숙근해바라기, 숙근코스모스 등 가을 개화군은 흑․적

화산석과 국수 가락 조형을 배경으로 자연스러운 가을 분위기

를 형성한다.

러시안세이지, 에키네시아, 두메부추, 층꽃, 투구꽃, 하늘용

담, 용담등은색과질감의대비를통해화면의깊이를더하되,

국수 가락 모듈의 강한 색과 경쟁하지 않도록 배치 위치와 수

량을 조절하였다.

③ 관리와 박람회 기간대응- 박람회 동안최대한안정적인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화 시기가 겹치거나 이어지는 수

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지피․초화류는 포기 간격을 촘촘

히두어잡초발생을줄이고, 사초․그라스류와일부숙근류는

박람회 이후에도 형태가 유지되도록 고려하였다.

식재관리인력과예산이제한적이라는점을고려해, 과도한

수분․비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수종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구간에는 멀칭을 통해 토양 수분 유지와 잡초 방지를 도

모하였다.

정리하면, 이 정원은①플랫폼-레일-국수가락이라는세장

면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대전역 플랫폼에서 완행열차를 기

다리고 떠나는 경험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고, ② 다섯 가지

정사각모듈과 Ø35mm 알루미늄파이프, 기초콘크리트에견고

히 체결된 두 겹의 150mm × 150mm 사각 파이프 한글 ‘ㄱ’자

프레임을 통해 국수 가락과 젓가락 모티브를 조형적․구조적

으로구현하며, 바람에 따라 알루미늄파이프가서로부딪치며

소리를 내도록 계획함으로써 청각적 경험까지 포함하는 조형

장치를구성하고, ③지피․초화류 47종, 관목 5종, 교목 4종으

로 이루어진 다층․다계절 식재를 통해 가을 개화군을 축으로

하되 봄․여름․겨울까지 이어지는 정원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Ⅴ. 설계 평가 및 논의

1. 장소성 및 도시 기억 표현

｢대전발 영시 오십분｣은 대전정원박람회라는 일시적 전시

공간안에서, 대전역 플랫폼과완행열차, 플랫폼 국수 가게, 대

중가요 ｢대전 블루스｣ 가사에 등장하는 “대전발 0시 50분” 이

미지를 정원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였다.

설계주제 “대전역풍경-대전발 0시 50분”은 플랫폼 존-레일

존-국수 가락 존이라는 세 장면으로 공간화되었다. 플랫폼 존

은 회색포장과벤치, 교목․관목 배경을통해 “기다리는 플랫

폼”의 장소성을표현하고, 레일 존은 레일을상징하는선형요

소와흑․적화산석으로선로주변의긴장감과밤열차의분위

기를환기한다. 국수 가락 존은 국수 가락 모듈과젓가락을 형

상화한 한글 ㄱ자 강관 프레임, 지피․초화류 군락이 결합된

클라이맥스 공간으로, 플랫폼 국수 가게와 “대전발 0시 50분”

이라는 노랫말에 담긴 장면을 압축한다.

장소성측면에서이정원은 “대전”이라는도시전체의이미지

를포괄적으로드러내기보다는, 대전이라는 도시를상징하는하

나의특정장면, 즉대전역플랫폼과그주변의기억에집중한다.

이는 작가정원규모와박람회라는맥락을고려할때, 제한된 면

적 안에서 도시 기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관람객이 실제로 이정원을보면서 “대전역” 혹은 “대

전발0시 50분”을어느정도명확하게떠올렸는지여부는관람자

조사자료가없어알수없으나, 설계언어와공간구성의관점에

서는도시기억의핵심요소들이비교적일관된구조로배치되었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장면 중심의 접근은 Relph(1976)와

Tuan(1977)이 논의한 장소성의 ‘경험된장소’ 차원을정원스케

구분 품명 학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지피초화

은쑥 Artemisia� schmidtiana� Max. 15cm포트 본 10

청화쑥부쟁이 Aster� ageratoides� ‘Ezo� Murasaki’ 10cm포트 본 20

추명국 Anemone� hupehensis� var.� japonica 10cm포트 본 20

층꽃 Caryopteris� incana� (Thunb.� ex� Houtt.)� Miq. 10cm포트 본 20

큰꿩의비름 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 Ohba 10cm포트 본 20

투구꽃 Aconitum� jaluense 10cm포트 본 20

팜파스그라스 Cortaderia� selloana� (Schult.� &� Schult.f.)� Asch.� &� Graebn. 21cm포트 본 6

하늘용담 Gantiana� scabra� var.� buergeri� 10cm포트 본 20

하멜론 Pennisetum� alopecuroides� ‘Hameln’ 21cm포트 본 6

해국 Aster� spathulifolius� Maxim. 10cm포트 본 20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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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구현한사례로볼수있다. 다만본논문에서의해석은이

들 이론을 정원 설계 맥락에 적용한 필자의 판단이다.

2. 공간 경험과 동선 구조

공간 경험 측면에서 ｢대전발 영시 오십분｣은 진입-전개-클

라이맥스-퇴장이라는 비교적 명료한 시퀀스를 가진다.

관람객의 공간 경험은 플랫폼 존-레일 존-국수 가락 존-플

랫폼 존으로 이어지는 시퀀스로 구성된다. 플랫폼 존의 회색

포장과벤치는역플랫폼의대기공간이미지를환기하도록계

획되었으며, 교목․관목 배경은 장면의 깊이를 형성한다. 이어

레일존에서는선형포장과화산석의질감대비를통해선로의

방향성과긴장감을경험하도록유도하고, 시선은 국수 가락존

의조형물로자연스럽게연결되도록배치하였다. 국수 가락 존

에서는 다섯 개의 정사각 모듈, 다양한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

프, 한글ㄱ자젓가락프레임, 계절성식재가중첩된장면을형

성하여 정원의 클라이맥스를 구성한다. 이후 관람객은 플랫폼

존으로 되돌아와 잠시 체류한 뒤 박람회 동선으로 복귀한다.

동선은 기본적으로 일방향에 가깝게 설계되어, 관람객이 정

원을 무작위로 순환하기보다는 앞에서 뒤로, 다시 앞으로 돌아

오는 흐름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은 짧은 체류 시간 안에 설계

자가의도한서사를읽히게하기위한선택으로볼수있다. 다

만실제박람회동안관람객이어느지점에서가장오래머물렀

는지, 어떤 동선 패턴이 우세했는지에 대한 관찰․조사 자료는

확보되지않았으므로, 공간경험에대한평가는설계의도와도

면․사진․현장 기억에 기반한 정성적 해석 수준에 머문다.

3. 시간성과 다계절 식재, 오감(특히 청각) 표현

｢대전발 영시 오십분｣의 설계주제는 장소(대전역)뿐 아니라,

특정 시간(0시 50분)과 정서(떠남과 머묾사이의 감정)를 동시

에 다룬다. 시간성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선형 리듬과 모듈 구조에 의한 시각적 시간성이다.

알루미늄 파이프의 길이․본수․간격(C-C 80mm, 첫 센터

175mm)은면발이떨어지는순간에정지된장면이아니라, 여러

가닥이서로다른속도로흘러내리는동적인이미지를상상하게

한다. 다섯개의정사각모듈은크기와색이달라관람자의이동

에따라프레임이겹치고어긋나는시각적리듬을만든다. 이는

“0시 50분”이라는짧은 순간이 길게느껴지거나 순식간에 흘러

가는시간감각을은유적으로드러내는장치로해석할수있다.

둘째, 계절성과 다계절 식재에 의한 시간성이다.

식재는박람회가열리는가을의개화군을축으로하되, 봄․

여름․겨울까지 고려한 다계절 식재를 목표로 구성되었다.

봄․초여름에는 붓꽃과 개양귀비, 일부 야생화류가 첫 표정을

만들고, 여름∼초가을에는사계패랭이, 에키네시아, 러시안세이

지, 비비추․옥잠화, 두메부추 등이 계절의 중반을 채운다. 가

을에는 구절초, 감국, 쑥부쟁이, 해국, 숙근해바라기, 숙근코스

모스등국화과중심의개화군이정원의주된화색을형성한다.

겨울에는 사초․그라스류의 마른 질감과 말채나무류의 붉은

수피가 남아, 정원이 완전히 비어 보이지않고 구조와 색을 유

지한다. 이를통해정원은 “하루중 0시 50분”이라는순간뿐아

니라, “계절의 순환” 속에서도 다른표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잠

재력을 가진다.

이 정원의 독특한지점은알루미늄파이프가단순한시각적

요소를넘어, 청각적경험을위한장치로의도되었다는점이다.

초기에는 특정음계에맞춘선율구현을검토했으나, 최종적으

로는 실외 환경의 변동성과 장면의 정서에 부합하는 비결정적

울림을목표로길이조합과배열을확정하였다. 설계자는 국수

가락표현을위한재료후보로 PVC, 스테인리스, 스틸강관등

을검토하는과정에서, 단위중량이가볍고바람에흔들리기쉬

우며, 서로 부딪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는

알루미늄을선택하였다. 파이프는 한쪽끝에구멍을내고스테

인리스와이어로한글ㄱ자강관프레임에매다는방식으로설

치되어, 바람이 불면 미세하게 흔들리며 서로 닿아 일정하지

않은 리듬의 금속성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 정원의 독특한지점은알루미늄파이프가단순한시각적

요소를넘어, 청각적경험을위한장치로의도되었다는점이다.

설계자는 국수 가락 표현을 위한 재료 후보로 PVC, 스테인리

스, 스틸 강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위중량이 가볍고 바

람에 흔들리기 쉬우며, 서로 부딪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

속성소리를내는알루미늄을선택하였다. 파이프는 한쪽끝에

구멍을내고스테인리스와이어로한글ㄱ자강관프레임에매

다는방식으로설치되어, 바람이불면미세하게흔들리며서로

닿아 일정하지 않은 리듬의 금속성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 소리는 정원이 “보이는 국수”를 넘어 “들리는 국수”로

경험되도록 하는 장치로, 정원의 오감 경험 가운데 특히 청각

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동시에 박람회의 공식 주제인

“예술로 피어나는 정원도시”와도 연결되어, 시각적 조형뿐 아

니라, 바람과 재료가 만나 생성되는 소리를 통해 정원이 하나

의 사운드 설치 작품처럼 기능하도록 한다. 실제 관람객이 이

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지는

관람자 조사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설계자의 의도와 장치

의 존재만으로도 “정원을 통한 예술 경험”이라는 공모 주제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soundscape를 계획․설계․관리의 대상으로 다루는 국제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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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ISO, 2014)와, 경관 연구에서 소리의 미학을 강조하는 논의

(Prior, 2017)와도 접점을 가진다.

4. 작가정원 형식과 자기 설계 연구

설계주제-설계모티브-설계언어라는 틀을 사용해 설계 과정

을구조화한시도는, 필자의선행연구인여강한글정원설계와

전등사 아미타삼존내영원 설계(홍승훈, 2025a; 2025b)에서도

반복되어왔다. ｢대전발영시오십분｣은동일한틀을도시기억

을주제로한작가정원에적용한사례로, 이세작품을묶어보

면작가정원․사찰정원․문자정원에서설계주제가어떻게다른

설계언어로 전개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잠재적 자료가 된다.

Ⅵ. 결론

1. 연구 내용 및 결과 요약

이 논문은 대전정원박람회 작가정원 ｢대전발 영시 오십분｣

을 대상으로, 정원디자이너인 필자가 직접 설계․시공한 과정

을 자기 설계 관점에서 기록하고, 도시 기억을 다루는 작가정

원 설계의 특성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위해대전정원박람회의공식주제 “예술로피어나는

정원도시”를 출발점으로 삼고, 1950∼1960년대 대전역 플랫폼,

완행열차, 플랫폼 국수 가게, 대중가요 ｢대전 블루스｣ 가사에

등장하는 “대전발 0시 50분” 이미지를 도시 기억의 핵심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역 풍경-대전발 0시 50분”이

라는설계주제를설정하고, 작가정원존내약 12m×8m필지에

｢대전발 영시 오십분｣을 설계․시공하였다.

분석을 위해 설계주제-설계모티브-설계언어의 세 층위를 개

념적 틀로 사용하였다. 설계주제는 대전역과 “0시 50분”이라는

시간․장소․감정을응축한것이며, 설계모티브는국수가락, 젓

가락, 레일을 상징하는 선형 요소, 흑․적 화산석, 플랫폼, 식재

(다계절 식재)로 정리되었다. 설계언어는 플랫폼존-레일존-국

수가락존의공간구성, 다섯가지정사각모듈과알루미늄파이

프 배열 규칙, 한글 ㄱ자 형태의 젓가락 프레임 구조, 화산석과

포장, 지피․초화-관목-교목으로이어지는다층식재, 바람에반

응해 울림을 만들어내는 알루미늄 파이프의 소리를 포함한다.

연구 결과, ｢대전발 영시 오십분｣은 대전역 플랫폼과 “대전

발 0시 50분”이라는 특정 시간대의 도시 기억을, 국수 가락과

젓가락, 레일, 화산석, 플랫폼, 식재라는 일상적 모티브를 통해

공간․조형․식재․소리의언어로번역한작가정원으로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한글 ㄱ자 형태의 각관 프레임과 알루미늄 파

이프로 구성된 국수 가락 조형은, 시각적 이미지뿐 아니라, 바

람에 반응해 서로 부딪치는 소리까지 고려한 오감적 장치라는

점에서, 도시 기억과 예술성을 결합한 핵심 요소로 해석된다.

2. 작가정원 설계 및 자기 설계 연구에 대한 시사점

첫째, 도시 기억을 주제로 한 작가정원 설계의 방법론적 시

사점이다.

｢대전발영시오십분｣ 사례에서는도시전체를포괄적인주

제로삼지않고, 대전역이라는구체적장소, “대전발 0시 50분”

이라는 특정 시각, 플랫폼 국수와대중가요라는일상적장면에

집중하였다. 이는 도시 기억을 설계주제로 다룰 때, 폭넓은 서

사보다 특정 장면을 깊게 파고드는 방식이 작가정원 규모에서

는더적합할수있음을보여준다. 설계주제-모티브-언어구조

는 이러한 “장면 선택과 번역 과정”을 설명하는 데 비교적 유

효한 틀로 작용하였다.

둘째, 오감을 고려한 정원 설계에서 청각의 역할에 대한 시

사점이다.

국수 가락 조형에 사용된 알루미늄 파이프는 단순히 국수

가락의 선형과 색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도록 의도된 재료이다. 재료 후보로

PVC, 스테인리스, 스틸 강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람과

의 상호작용, 중량, 음색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을 선택하였

다. 바람이 불면 면발들이 서로 닿으며 가벼운 금속성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 소리는 정원이 시각적 설치를 넘어 청각적

경험을 포함한 “소리 나는 정원”으로 기능하게 한다. 이는 작

가정원 설계에서 “예술로 피어나는 정원도시”라는 공모 주제

에 응답하는방식으로, 시각적 조형, 시간성과 도시기억, 청각

경험(소리)을 통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원디자이너자기설계연구형식에대한시사점이다.

이 논문은 설계자가 자신의 작품을 설계주제-설계모티브-설

계언어라는 틀로 분석․서술한 자기 설계 연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작가정원을 단순한 결과물 소개가 아니라, 공모 주

제해석, 주제설정, 모티브선택, 언어화(공간․조형․식재․소

리)의 과정으로 분해해 기록함으로써, 정원디자이너의 실천을

학문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 형식은 다른

작가정원 사례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정원 교육과 실무에

서 설계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용자 경험 자료의 부재이다.

이 논문은 주로 설계자의 작품 설명서, 설계 도면, 식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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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시공경험, 회고적기록에기반하고있다. 박람회동안관람

객의 동선, 체류 시간,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관찰․조사한 자

료는확보되지못했다. 따라서정원 설계가관람객에게어떻게

읽혔는지, 도시 기억과 시간성, 소리와 같은 요소가 어느 정도

공유․인지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데이터 없이 설계

의도에대한 해석 수준에 머문다. 이 점에서 이용자경험에 관

한 결론은 알 수 ‘없음’으로 남겨 두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사례 수와 비교 분석의 한계이다.

이 논문은 하나의작가정원을중심으로상세하게분석한단

일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분석 범위가 제한된다. 다만 설계주

제-설계모티브-설계언어라는 틀 자체는 필자의 이전 연구인

여강 한글정원 설계와 전등사 아미타삼존내영원 설계(홍승훈,

2025a; 2025b)에서도반복적으로적용된바있다. 그럼에도서

로다른정원을한논문안에서체계적으로비교․종합하는분

석은아직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향후에는여러작가

정원을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작품

(여강 한글정원, 전등사 아미타삼존내영원, 대전발 영시 오십

분)을 동일한 분석틀로 비교함으로써, 도시 기억․종교적 상

징․문자이미지등서로다른주제가어떻게다른설계언어로

번역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첫째, ｢대전발 영시 오십분｣과 유사한

작가정원 사례에서 관람객 인터뷰, 관찰조사, 사진 촬영 위치

분석 등을 통해 정원 경험과 설계 언어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

구, 둘째, 여강 한글정원․전등사 아미타삼존내영원․대전발

영시 오십분과 같은 필자의 여러 설계 사례를 하나의 논문 안

에서 비교․분석하는 연구, 셋째, 다른 정원디자이너들의 작가

정원에도 설계주제-설계모티브-설계언어 틀을 적용해 공통점

과 차이를 밝히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4. 맺음말

｢대전발 영시 오십분｣은 대전정원박람회 “예술로 피어나는

정원도시”라는 공모 주제에 대한 정원디자이너의 응답으로서,

대전역 플랫폼과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도시 기억을 국수

가락․젓가락․레일․화산석․플랫폼․다계절 식재라는 모티

브와 한글 ㄱ자형 강관 프레임과 알루미늄 파이프, 바람과 소

리를 포함한 설계언어로 구현한 작가정원이다.

이 논문은 이 정원을 사례로, 도시 기억을 주제로 한 작가정

원 설계가 어떠한 이야기 구조와 모티브 선택, 공간․조형․식

재․소리의 언어를 통해 전개될 수 있는지, 정원디자이너가 공

모주제와자신의경험을어떻게해석하고공간화하는지를설계

자의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정원이 도시 기억과

시간성을 다루는 하나의 방식, 그리고 정원디자이너의 실천을

학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자기설계 연구 형식을 제안했다는

점에본연구의의의가있다. 이러한방식이향후다른작가정원

과 정원도시 담론 속에서 확장․비판․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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